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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참여: 생성감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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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생성감, 양육참여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생성감을 통해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 

하고 있는 만 3, 4, 5세 유아를 둔 부모 256쌍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구조방정식모형 

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원가족 건강성 및 부 · 모 

에 착, 생성감, 양육참여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아버지의 원기~두 경험이 양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생성감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한 결과 완전매 

개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원기~두 건강성을 높게 지각하고 긍정적 에착형성 

올 경험한 아버지가 생성감 수준도 높았으며, 생성감 수준이 높은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도 

적극적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괴는· 아버지의 긍정적인 원가족 경험이 생성감이라는 심리 

사회적 발달과업의 완수를 돕고, 이는 다시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성감이 세 

대 간 전이되는 선순환'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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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여성의 환반한 노동시장 진출에 따른 맞빌 

이 부부의 증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 

된 가족구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는 전 

통적으로 내려왔던 남성중심 가부장적 문화에 

서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버지 양육찹여 

는 과거에 비해 당연하게 인식됩에 따라 더 

이상 어머니의 빈자리를 재우는 것이 아닌 양 

육에 동찹하는 행위 자체가 아버지로서의 고 

유한 역할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 

건 · 부지실태조사에서도 변화된 시대상음 쉽 

게 찾아볼 수 있는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게 육아 분담 공평성 

에 대한 인식음 조사한 결과 육아분담이 공평 

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률이 질문항을 처 

음 추가한 2015년 58.7%（이삼식 등)에서 2018 

넌 61.1%（이소영 등)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 

댜 이 같은 결과는 부부가 양육에 대한 책임 

음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 

대적 요구와 맞물려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고정된 역한분담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며 변화 

된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이 키지는 것에 

비해 양육분담의 동기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 

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연 

구논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변화된 시내상과 

함께 아버지만의 고유한 질적인 양육행동에 

관한 사회적 요구 및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을 고찰함 

으로써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를 독려 

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고자 한다. 양육참 

여를 주요변인으로 상정한 실증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가장 많이 연 

관지어 연구했으며(라헤미, 이희영, 2012), 직 

장 내 가족 친화적 인 분위 기 및 일과 삶의 균 

형 조직문화(이은경, 이희선, 전선영, 2019; 이 

숙현, 2009), 아버지가 지각하는 직업 역한중 

요도 및 근무환경(이연승, 최진령, 이유진, 

2018; 최은영, 최소연, 김유정, 안선희, 2017; 

정한나, 2012; 김정주, 김용미, 2011), 결혼만족 

도(연은모, 최효식, 홍윤정, 김정아, 2014; 손영 

빈, 윤기영, 2011)가 아버지의 양육찹여에 영 

향을 주는 주요변인으로 나타났다. 가족과정 

모덴(family process model)을 만든 Belsky(1984) 

또한 아동변인, 원가족 경험, 성격 등의 아버 

지의 개인 변인, 부부관계의 질 등 과 같은 

환경 변인이 서로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아버 

지 역할수행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즉, 

아버지의 내 · 외적인 심리적 상태가 양육찹여 

수준을 결정 짓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양육찹여에 영향을 끼치는 심리적 

요인에 관한 최근 연구들(이형민, 신나리 

2019; 심혜숙, 신건호, 2018; 김경화, 조효숙, 

김 연하, 2015)에 따르면, 자신의 부모로부터 

학습된 양육경험을 모덴로 삼아 자녀를 양육 

하는 원가족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 원가족 

(family of origin)은 개 인이 자신의 삶을 신체 적 , 

심리적, 정서적으로 시작한 가족을 일건논 것 

으로,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가족을 의미하 

며 가족 내에서의 성장과정과 가족관계의 역 

사를 중요하게 생 각하는 개 념 이 디{Havighurst, 

Glasser, 1972). Thorn & Gilbert(1998)가 제시한 

사회화 학습이론과 사회학습 이론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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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덴렁 가설(modeling hypothesis)’ 에 의하면 개 

인의 태도와 행동은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아버지와 같은 타인에 의해 학습된다고 하였 

고,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의 관계형 

성 시 원가족과의 경험에 더 많은 영향을 받 

는 것(전현진, 박성 현, 1999; Couillard, 1999)으 

로 나타났댜 즉, 아버지의 유년기 시절 부모 

와의 경험이 세대 간 전이를 통해 자녀의 양 

육환경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기존의 이론들은 두 가지 상이한 설명을 제시 

하였는데, 김경화 등(2015)은 원가족의 부, 모 

로부터 독립성이 잘 형성되고 수용적인 양육 

음 경험했음수록 아버지가 성인이 되었음 때 

자신의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찹여한다고 하 

였댜 반면 Chen & Kaplan(2001)과 Belsky(l984) 

는 원가족으로부터 부정적 인 양육을 경 험했더 

라도 보상심리에 의해 자녀양육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오히려 자녀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양육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권영 

임 (2012) 또한 아버지들이 아동기에 경험했던 

아버지 유형은 권위적인 아버지가 제일 많았 

으며, 이들 대부분은 이러한 방식에 불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대로 답습하는 경향 

음 보였지만, 일부는 보상적인 아버지역할 

(compensatory fathering)을 보이 며 자신들의 아 

버지와는 반대로 궁정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나 이 덩듯 두 이론에서 

강조하는 관점은 다르지만, 아버지가 어린 시 

절 원가족으로부터 경험한 양육방식이 현재의 

자녀 양육참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제라 

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가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의 관계에서 원가족 

과의 경험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 

힌 전주해 박정윤-(2010), Couillard(l999)의 연구 

를 근거로 부, 모의 원가족 경험 중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만 특정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찹여 사이를 

직, 간접적으로 연결해 주는 변인을 탐색하고 

자 한댜 Erikson(l963)은 다음세대를 양육하고 

양성하는데 관심을 갖는 중년기 심리사회적 

반달단계인 생성감이 부모의 양육경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버지 

가 경험한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와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자녀에게 행하고 있는 양육찹여 

와의 연관성음 알아보며 생성감이 양편의 관 

게를 맺어주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경로를 

규명하고자 한댜 

생성깁~generativity)이란 Erikson(1963)이 제시 

한 심리사회적 반달과업 중 하나로, ＇다음세대 

에 대한 관심과 헌신'으로 정의되며 중년기에 

반드시 이뤄야하는 반달과업이자 '돌봄'이라는 

핵심적인 덕목을 성공적으로 실천하여 자신이 

얻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어린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넓은 안목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디但}아 

청, 이경해 1997). Kotre(l984)는 생성감을 세분 

화하여 생물학적 생성감, 부모로서 생성감, 사 

회적 생성갑으로 나누었논데 이중 부모로서 

생성감은 어린 세대를 양육함으로 인해 달성 

된다고 하였다. 즉, 부모로서 생성감을 양육에 

적극적으로 개입시켜 역동적인 자녀관계를 추 

구하는 바람직한 부모역할로 제시한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양육참여가 주요변인이므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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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 관련된 부모로서 생성감에만 초집을 두 

었댜 히나, 안타깝게도 생성감과 자녀양육에 

관한 국내 연구는 전무하며, Erikson의 생성감 

이론을 바탕으로 Snarey(l993)가 생산적 아버지 

역 할(generitve fathering)이 라는 개 념 을 정 립 하였 

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는 정도이다 

(신용주, 2012; 최연화, 조부화 2009). 이외에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 

의 생성감이 돌봄 경험 만족도를 설명하는지 

살펴본 연구도 있었는데(조윤주, 김지현, 한준 

아, 2018), 고 결과 아버지의 생성감 수준이 

높음수록 돌봄 경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 

고하였댜 신용주(2012)는 올바른 생성감을 달 

성하는 것은 생산적인 목적음 위해 자신이 가 

진 자원음 동원해 다음 세대를 배려하고 돌보 

는 미덕을 실천하는 것으로, 직업 · 부모 · 배 

우자 역할 등에 적용 가능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버지의 생성감 수준이 높 

음수록 양육찹여도가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댜 

Erikson은 인간반달음 주축으로 한 ' 인간형 

성론’의 기본구조를 근거로 반달이 세대계승 

된다는 집에 주목하였디但}아청, 2007). Erikson 

의 세대계승론과 원가족 경험은 부합하다고 

볼 수 있으며, 원가족 경험이 심리사회적 반 

달과업인 생성감과 연관성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예를 들어 박아청(2007)은 

인간발달론은 아동이 성인이 되고, 그 다음 

에는 차기 세대의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자가 

되는 프로세스 속에 있다고 하였다. 캐나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족의 생성감과 그들 

의 부모 및 조부모에게 어떤 가치관에 대해 

교육을 받았으며 생성감이 가족 내 대물림 

되는지에 대한 추적연구를 실시한 Pratt, 

Norris, Hebblethwaite & Arnold(2008)은 생 성 감 

은 원가족 내에서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으며, 

생성감도 세대 간 전이가 이뤄진다는 것을 반 

견하였댜 이는 어릴 적 부모와의 경험이 성 

인이 된 후 생성감이 반달하는데 영향을 주는 

세대 간 전이현상이 이뤄진 다는 사실을 의미 

한다. 

중년기는 인간의 반달단계에서 청년기와 노 

년기의 중간시기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들도 중년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중년기 

는 고 시기를 정의 내리는데 있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35세에서 65 

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오제은, 2013), 

사회심리학자인 Levinson(l978)은 35에서 40세 

를 중년기로 들어가는 과도기로 구분하였다. 

Havighurst & Glasser(l972)도 인간의 반달과업 

에 따라 35세부터 60세 미 만까지를 중년기로 

정의 내렸댜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 

지들도 생성감이라는 심리사회적 반달과업을 

완수하는 시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생성감과 양육찹여, 고리고 원가족 

경험 간의 연관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성감 

음 연구한 연구는 극히 드물며 아버지의 원가 

족 경험과 양육찹여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생성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연구 

논 전무하냐 생성갑 역시 원가족 내에서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으며, 생성감도 세대 간 

전이가 이루어진다는 점(Pratt et al., 2008)을 

고려해 볼 때,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 

참여 사이에서 아버지의 생성감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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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찹여가 

아버지의 연령, 학력, 배우자의 취업유무 고리 

고 월평균 소득에 따라 차이가 반생하는지도 

함께 알아보려한다.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아 

버지의 양육찹여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한 권 

미선(2011), 신경옥, 문혁준(2006)은 두 변인 간 

차이가 반생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 

선 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연령이 양육찹여와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댜 아버지의 학력수준과 양육찹여간의 관 

련성음 살펴본 신경남(2016)에 의하면 아버지 

의 학력이 높음수록 궁정적인 양육과 통제적 

인 양육행동이 모두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권 

미선(2011) 또한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양육찹 

여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양육찹여가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배우자의 취업유무가 아버지의 양육찹여 

와 연관이 있는지 살펴본 박정원(2002), 강란 

혜(2001)는 아버지의 양육찹여도가 배우자가 

취업을 했음 경우 고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댜 하지만 배우자의 취업여부 

에 따른 아버지 양육찹여 수준은 차이가 없다 

고 보고한 연구(최은영 외 2017; 전주해, 박정 

윤, 2010)도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와 관 

련해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음 것 

이댜 마지막으로 월평균 소득과 아버지의 양 

육찹여율은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박새롭(2017), 

신경남(2016)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에 

서도 두 변인 간 관계가 어떤지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아버지 

의 탈(脫) 도구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 

대상을 고려할 때 아버지 개인적인 특성이 양 

육찹여의 동기유방에 영향을 주는지 추가적으 

로 살펴봄으로 써 다양하고 의미있는 시사집 

음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이 생성감을 매개로 양육찹여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가 

족구성이 소규모로 변했으며, 자녀양육은 부 

부가 공동으로 분담해야한다는 사회적 인식변 

화 및 요구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아 

버지의 양육찹여 동인에 대한 시도는 시의적 

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고동안 학령전 

기 자녀를 둔 중년 남성음 대상으로 생성감의 

핵심 덕목인 '돌봄'음 양육찹여와 연관지어 산 

펴본 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 

에 본 연구가 학문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아버지들의 양육찹여 동기 

를 파악함으로써 아버지들의 양육찹여를 바람 

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자 

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주요 연구문 

제는 다음과같다. 

1. 아버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 

버지의 양육찹여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2. 학령 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 

힘과 양육찹여, 생성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3. 학령 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성감은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찹여 간의 관계 

를 매개하논가? 

II.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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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 

하고 있는 만 3, 4, 5세 유아의 부, 모 256쌍이 

댜 유아와 지속적으로 함께 생환하지 않는 

주말부부나 이혼가정, 유아의 아버지 원가족 

(부, 모) 중 한 명이라도 없는 가정은 본 연구 

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인 특 

성은 표 1과 같다. 유아의 나이는 만 5세가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유아변인 

아버지변인 

변인 

나이 

형제순위 

아버지 

연령 

배우자 

취업유무 

아버지 

최종학력 

102명(39.8%）로 가장 많았고, 형제순위는 첫째 

가 153명(59.8%）으로 제일 많았다. 아버지의 

연령은 30대가 136명(53.1%）로 제일 많았고 40 

대가 109명(42.6%）로 고 뒤를 이었다. 배우자 

의 취업유무는 취업이 147명 (57.4%), 미취업이 

109명(42.6%）로 과반 수 이상이 맞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댜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졸 

이 118명(46.1%）로 제 일 많았으며, 가구당 월 

평균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109명(42.6%）로 가 

IN = 256) 

구분 n(%) 

만 3세 63(24.6) 

만 4세 90(35.2) 

만 5세 102(39.8) 

첫째 153(59.8) 

둘째 90(35.2) 

셋째 12(4.7) 

넷째이상 1(0.4) 

20 - 29 3(1.2) 

30 - 39 136(53.1) 

40 - 49 109(42.6) 

50세 이상 4(1.6) 

미취업 109(42.6) 

취업 147(57.4) 

고졸 49(19.1) 

초대졸 43(16.8) 

대졸 118(46.1) 

대학원졸 45(17.6) 

300만원 미만 7(2.7) 
월 

평균소득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3(24.6) 

500만원 이상 10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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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많았댜 

2. 연구도구 

아비지의 원가족 경험 

원가족 건강성 . Hovestadt와 고의 동료들 

(1985)이 제작한 Family of Origin Scale(FOS)을 

근간으로 한국가족의 정서에 맞춰 개방한 최 

현미(1997)의 원가족 척도(The Family of Oringm 

Scale-55)중 원가족 건강성 음 사용하였다. 원가 

족 건강성이란 가정에서의 자율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독려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척도는 

내가 자란 가정에서는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 

나 생환방식음 존중하였다',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등에 대해 문는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kert 5집 척도로 평정하며 일부 문항은 역코 

딩 하였으며 접수가 높음수록 원가족이 정서 

적으로 건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 

된 신뢰도는 .945 이 었다. 

원가족 부모에 착. Armsden과 Gareenberg 

(1987)의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수정 한 개 

정 본(Inventory of Parent and Attachment Revised; 

IPPA-R)을 옥정(1998)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 

댜 IPPA-R은 각각(부, 모) 25문항으로 구성 되 

어 있으며, 하위요인은 신뢰 10뭍항, 의사소통 

9문항, 소외 6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문항의 

예시로는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금방 알아채셨다', ＇내 감정을 존중해주셨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평정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유년기 때 자 

신의 부모와 형성한 애착의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하며 일부 문항은 역코딩 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하위척도를 합산하여 시용-하였으며, 

아버지 애착과 어머니 애착은 나누어 시용-하 

였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계수는 원가 

족 부(父)애착 .953, 모(母)애착 .946으로 나타 

났다. 

아비지의 생성감 

McAdams & Aubin(l992)의 'Loyoal Generativity 

Scale(LGS)’를 본 연구자들이 직접 번안한 후, 

박사과정 10인에게 안면타당도 검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였댜 LGS척도는 16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나는 경험을 통하여 얻은 지식 

음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노력한다', ＇나는 

내가 죽은 후에도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만약 나의 아이를 가 

질 수 없었다면, 나는 아이를 입양했음 것이 

다’ 등으로 구성 되 어 있다. Lkert 4집 척도로 

평정하였고 일부문항은 역코딩 하였다. 접수 

가 높음수록 생성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 

며 응답의 총 합을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 

타난 신뢰도계수는 .860 이었다. 

어머니가 지각한 아비지의 양육참여 

Baruch & Barnet(1987), Lamb(1985), B1gner 

(1977)의 연구를 바탕으로 아버지 양육찹여도 

겁사도구를 제작한 최 경숲(1992)의 도구를 깁 

정(2005)이 수정 ·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고, 하 

위요인은 여가활동 12문항, 생활지도 9문항, 

가사활동 4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총 2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녀와 함께 취미생 

활을 한다', ＇자녀의 놀이상대가 되어준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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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집 척도로 평정하 

였으며 접수가 높음수록 아버지가 양육에 적 

극적으로 찹여함을 의미하며 하위요인별 신뢰 

도계수는 여가환동 .902, 생환지도 .901, 가사 

환동 .768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음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 

시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 

해 Cronbach's 계수 산출하였다. 아버지의 인 

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찹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 

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원가족 경험 및 양육찹여, 생성감 간의 관 

게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생 

성감, 양육찹여 간의 매개적 인과관계를 분석 

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실시 

하였댜 모형 검증을 위한 미지수와 부합지수 

들의 계 산은 최 대 우도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적용해 모수를 추정하였고, 경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2값과 함께 

GIF, CFI, RMSEA, NFI값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 

았으며, GIF, CFI, NFI는 .9이상, RMSEA는 .08 

이하인 경우를 종은 적합도로 보았디터특f팔 

2012).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양 

육찹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생성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이용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음 분석하였다. 

m.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찹여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각 변인들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 

는지, 고리고 아버지의 생성감이 원가족 경험 

과 양육찹여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파악해 

보고자한댜 

연구문제별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다루 

고 있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 

면 표 2와 같다. 

표 2.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생성감, 양육참여의 평균 및 표준편처 (N = 256) 

변인 M(SD) Min. 庫x.

원가족 건강성 57.32(10.72) 26.00 80.00 
아버지 

원가족_부애착 87.32(16.37) 36.00 
원가족 경험 

125.00 

원가족_모애착 97.30(14.48) 51.00 125.00 

생성감 56.40(7.16) 36.00 77.00 

여가활동 46.66(8.28) 17.00 60.00 
아버지 

생활지도 33 . 5 8(6.08) 45.00 
양육참여 

12.00 

7}사활동 12.89(3.84) 4.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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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버 

지의 양육참여 수준 차이 

아버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아버지 

의 양육찹여 수준에 차이가 나는지 살펴본 결 

과,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양육찹여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 

인되었디-(t = 2.571, +p < .10). 추가로 사후검 

정음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과 초 

대졸일 경우 양육찹여 수준이 낮았고, 대학원 

졸일 경우 제일 높게 타났다. 하지만 아버지 

의 연령, 배우자의 취업유무, 월평균 소득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찹여 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디Q표 3). 

2. 학령 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과 양육참여, 생성감 간의 관계 

주요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디Q표 4). 분석결 

과 아버지의 원가족 건강성과 부_애착은 양육 

찹여 하위 변 인 중 가사환동(r = .057, r = 

.048)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정적상관음 보 

였고, 아버지의 원가족 모_애착은 생성감 및 

양육찹여의 모든 하위변인과 상관계수 .156 

~.386 범위에서 정적 상관음 보였다. 즉 어릴 

적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했다고 회상 

하며 안정적으로 애착음 형성한 아버지가 생 

성감 수준도 높았으며, 자신의 자녀 양육에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생 

표 3. 아버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 수준 처이분석 

변인 n M(SD) t/F Duncan 

20-29세 3 85 .67(5 .77) 

아버지 30-39세 136 93.99(16.39) 

연령 40-49세 109 93.94(14.37) 
1.070 

50세 이상 4 81.50(21.49) 

배우자 미취업 109 91.95(15.45) 

취업유무 취업 147 94.02(15.82) 
-1.047 

고졸 49 91. 5 7(16.62) A 

아버지 초대졸 43 90.26(15.66) 

최종학력 대졸 118 93.06(14.37) 

A 
2.571+ 

AB 

대학원졸 45 98.62(16.30) B 

300만원 미만 7 88.29(14.53) 

월평균소득 300만원-499만원 63 90.52(14.35) 1.568 

500만원 이상 109 94.36(15.84) 

+p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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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1. 2. 

1. 부_원가족 건강성 1 

2. 부_원가족-부애착 .789" 1 

3. 부_원가족_모애착 .603** .499** 

4. 생성감 .347** .306" 

5. 양육참여_여가활동 .182 
** 

.128 * 

6. 양육참여_생활지도 .187 
** 

.192 
** 

7. 양육참여_가사활동 .057 .048 

*p < .05, ** p < .01 

성감과 양육찹여의 모든 하위변인 또한 상관 

계수 .141~.298 범위에서 정적 상관음 보여, 

아버지의 생성감이 높음수록 양육찹여도 궁정 

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학령 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과 양육참여의 관계에서 생성감의 매개효과 

(N = 256) 

3. 4. 5. 6. 7. 

1 

.386" 1 

** ** 
.251 .273 1 

** ** ** 
.220 .298 .753 1 

.156' .141' .462** .432** 1 

직접적인 경로와 아버지의 생성감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 

음 분석 하였디仕표 5). 분석 결과 측정 모형 의 적 

합도 지수는 2 = 25.197(p < 0.05), GFI = 

.973, CFI = .981, RMSEA = .066, NFI = .966 

로 나타나 모덴적합도 기준을 모두 총족하 

였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생성감에 대하여 아버지 

측정모형 적합도 및 구조모형 분석 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찹여가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찹여에 미치는 구조모형의 경로분석(표 6) 및 모형(고립 1)을 

표 5. 측정모형 적합도 

모형 적합도 df NFI GFI CFI RMSEA 

측정모형 25.197 12 .966 .973 .981 .066 

표 6. 경로분석 

변수간 경로 B S.E CR 

원가족 경험 --> 생성감 .295 .378*** .053 5.613 

원가족 경험 --> 양육참여 .026 .123 .016 1.664 

생성감 양육참여 .076 .277 
*** 

.021 3.658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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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로모형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생성감에 미치 

는 영향( = .378,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아버지의 생성감이 양육찹여에 

미치는 영향( = .277, ***p < .001)또한 통계 

적으로 유의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원가족 

경험과 양육찹여간의 직접효과( = .123)는 

반생하지 않았다. 

매개효과유의성 검증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찹여의 관계에서 생성감의 매개효과 유의 

성음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검증 

한 결과(표 7),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 

찹여에 미치는 영향은 생성감을 통하여 유의 

미한 간접효과( = .105, 99% C.I {.056 ~ 

표 7. 매개효과 검증 

경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一~ 양육참여 
** 
p < .01 

.166]）를 보였댜 이와 같이 간접효과의 유의성 

음 고립 1에 비춰볼 때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이 양육찹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생성 

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양육찹여 수준에 차이 

가 반생하는지를 알아보고, 원가족 경험, 생성 

감, 양육찹여간의 관계와 아버지의 원가족 경 

힘이 양육찹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생성감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 

음과같다. 

간접효과 

.105** 

99% C.I 

.056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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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버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양육찹여 수준에 차이가 나는지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라 양육찹여 수준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경 

남(2016), 히보윤, 한경지-(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높음수록 

자녀 양육 찹여도 또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댜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은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고, 이러한 관심이 자 

연스래 양육찹여로 이어져 차이가 반생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아버지의 연령은 아버 

지의 양육찹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밝혀져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한 권미선(2011), 신경옥, 문혁준(2006), 이 

지희(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아버 

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시 

간이 감소하며 젊은 아버지일수록 자녀와 보 

내는 시간이 많고, 양육에 많은 시간음 투자 

한다는 기존의 결과(Bigner, 1977)에 반(反)하는 

결과로 아버지의 나이는 더 이상 양육찹여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아님을 시사한다. 배우자 

의 취업 유무도 아버지의 양육찹여 수준을 결 

정짓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아버지의 양육찹여에 차이가 반생 

하지 않았다는 최은영, 최소연, 김유정, 안선 

희 (2017), 전주해 박정윤(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댜 반대로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찹여가 자이가 있다고 밝힌 언 

구(허보윤, 한경자, 2009)의 연구도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가사 

활동 및 양육을 아버지와 분담하게 되므로 자 

녀 양육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 

였다 마지막으로 월 평균소득 또한 아버지가 

양육에 찹여하는 동인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일련의 선행연구들(신경남, 2016; 옥 

경희, 천희영, 2012)과 동일한 방향성음 보였 

댜 이렇듯 아버지의 학력수준을 제외한 연령, 

배우자의 취업유무, 월 평균 소득이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찹여에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은 

아버지의 탈(脫) 도구적 역할이 어느 정도 사 

회에 정착하여 아버지들도 양육찹여의 주체자 

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아버지의 원가족 건강성 및 원가족 

부, 모와의 애착, 생성감, 양육찹여 하위변인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관련이 있었다. 즉, 아 

버지의 원가족 분위기가 자율적이며 친밀하고, 

원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잘 되어있다고 지각한 

아버지가 생성감도 높으며, 자녀와의 관계에 

서 합리적이며 적절한 한계신정음 통한 궁정 

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태도 및 양육찹 

여에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심해 

숙, 신건호(2018)의 결과와 일치한다. 같은 맥 

락에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온정적 수용 양 

육태도를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할수록 아버지 

의 양육찹여 수준이 높았으며(이형민, 신나리, 

2019; 최은영 외, 2017), 원가족 부모로부터 

독립성조장과 수용경험을 많이 받은 아버지 

일수록 자신의 자녀 양육에 높게 관여(박희 

진, 2016)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방향성 

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걸과논 아버지 

들이 어릴 적 자신의 부모로부터 경험했던 것 

들이 학습화되어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자녀들 

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는 세대 간 전이 현상 

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버지의 생 

성감과 양육참여 하위변인인 여가활동,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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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가사환동 또한 유의미한 정적 관련을 

보였는데, 생성감 수준이 높은 아버지들이 아 

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과 자녀양육에 관해 관 

심이 높아 적극적으로 양육에 찹여함을 알 수 

있댜 이는 자녀와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생성감과 연관되는 결과라는 

안정신(2005), 아버 지 역할이 남성들의 생성 감 

음 증가시 킨다는 Snarey(l993)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즉, 아버지가 생산적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는 기간은 다음 세대의 요구를 

총족시켜주는 부모로서의 생성감을 반휘하는 

중요한 시 기 (Dollahite, Hawkins & Brotherson, 

1997)라고 이해할 수 있다. 홍미로운 집은, 아 

버지의 원가족 하위변인 인 원가족 건강성과 

부 애착이 아버지의 양육찹여 하위변인 중 가 

사환동과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 

과는 아버지들이 성장했던 과거에는 가부장적 

인 성역할 분담이 뚜렷한 시대였기 때문에 가 

사분담이 이뤄지지 않았고 가사환동은 어머니 

의 몫이었기에, 가부장적 환경에서 성장한 아 

버지들이 과거 원가족 아버지의 행동음 고대 

로 답습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셋째, 생성감은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양 

육찹여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간접적인 영 

향을 미쳤으며 통계적 유의성음 검증한 결과 

고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족 

건강성음 높게 지각하고 부모로부터 수용되며 

정서적으로 건강한 분리를 경험한 애착형성이 

궁정적으로 형성된 아버지가 생성감도 높았으 

며, 생성감이 높은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버지의 생성감 수준과 양육 

책임감이 높을수록 자녀를 돌보는 경험에 대 

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때의 양육책임감은 

궁정적인 매개효과를 보였다는 선행연구결과 

(조윤주, 김지현, 한준아, 2018)를 뒷받침하는 

것이댜 또한 중년기 부모들의 생성감과 행부, 

어릴 적 부모와의 애착형성, 현재의 부모경험 

사이의 연관성음 조사한 결과 어릴 적 기억하 

는 부모와의 경험이 성인기 생성감 반달에 영 

향을 준다는 결과(An & Cooney, 2006)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외에 

한인 노인들의 생성감과 손자녀 양육경험에 

대해 연구한 오경석(2010)은 생성감 수준이 높 

은 조부모들은 자반적인 양육책임과 역전된 

부모역할에 대해 궁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양육에 대해 보람을 느낀다고 설명한 것도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궁정적인 

원가족 경험은 생성감이라는 심리사회적 반달 

과업의 완수를 돕고, 이는 다시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찹여하는 '생성감이 세대 간 전이 

되는 선순환'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댜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찹여 동인으로 심 

리적 요인인 원가족 경험과 성인기 반달의 이 

론적 측면인 생성감을 연관지어 살펴봤다는 

집이 의의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아버지가 

양육의 주체자로 반돋움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줬음 뿐만 아니라 고동안 노년 

기를 내상으로 한 언구가 많았던 생성갑의 언 

구대상을 어린자녀를 둔 중년기로 확대시켰다 

는 점 또한 고무적 일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 

보다, 아버지들의 과거 아동기 경험은 자신의 

성인기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 

경험이 부모가 된 현재에 그대로 답습되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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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자녀에게 전이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댜 이렇듯 자신의 양육행동은 본인 

의 자녀뿐만 아니라 미래의 손자녀에게도 영 

향을 줄 수 있다는 집을 유념하여 바람직한 

아버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댜 더불어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 사 

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양육기술 습득을 위한 

지원 및 상담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실제적인 환동위주의 프로고램 등을 

개방하여 제공하는 제도가 아버지의 양육찹여 

를 증진시키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교육내용에 양육찹여 시 고정된 성역할 

에서 탈피하는 양성적 역할의 부모 됩음 함께 

강조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집 및 후속연구 

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들이 성장했던 과거에는 가부 

장적인 성역할 분담이 뚜렷했지만 현재에는 

남녀의 명확한 역할구분이 사라지고 있다. 따 

라서 고들이 성장했던 과거에 비해 가사환동 

및 양육에 찹여하는 남녀 역할구분이 확연히 

변화된 현재의 시대상음 고려한다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자녀가치 

가 달라질 수 도 있음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 

구에서는 자녀의 성별을 추가하여 현재의 관 

집을 반영한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은 개인적, 환경적, 사 

회적 원인 등 수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신적 교감 및 친밀도, 애착을 어 

떻게 기억하는지에 관한 심리적 요인에 초점 

을 두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과거 아버 

지의 원가족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총 자녀수, 교육 및 경제수준, 가족유형, 

맞빌이 유무, 부모 이외에 양육을 분담해줄 

존재가 있는지와 같은 원가족 부 · 모의 인구 

사회학적 변인, 고리고 현재 아버지의 직업 

및 근무환경음 추가적으로 탐색하여 총체적 

으로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이댜 

이상의 제한집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 

버지의 양육찹여를 아버지 본인이 아닌 배우 

자가 평정하게 함에 따라 측정도구의 객관성 

음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생 

성감이 원가족 경험과 양육찹여 사이에서 세 

대 간 전이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중요한 

변인임을 규명하였댜 이러한 시도는 아버지 

의 양육찹여 동인에 대한 연구 환성화에 기여 

하고, 가정 내 육아분담의 공평성음 증진시키 

며 종은 양육자가 되고자 하는 많은 아버지들 

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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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hers' Experiences in the Family of Origin 

and Parenting Participation: 

The Mediating Role of Generativity 

Kim, Da Hye Kim, Yeon Ha 

Dept. of Child & Fam血s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This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fathers' expenences m 

their families of origin, generativity, and parenting participation. Specifically,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irect effect of the father's experience in his family of origin and the indirect effect of the generativity 

on parentmg part1opat10n. To this end, research data was collected from 256 parenting couples living m 

Seoul and Gyeonggi-do with young children aged 3, 4, and 5 year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 demonstrate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emotional health of father's origin family, parental attachment, generativity and parentmg part1opat1on. 

Further, with regard to the effect of the father's experience in his family of the origin on parenting 

part1opat1o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the generativity 

show that the complete mediation model was suitable for the analysis. In other words, fathers with higher 

awareness of emotional health of their origin family and with experience of positive attachments led to a 

high level of generativity, and fathers with a high level of generativity were also more active m parentmg. 

The result of this study allow the conclusion that the farther's positive experience in his family of ongm 

encourages the formation of generativity, an important psychosocial development achievement. This agam 

proves that there is a 'virtuous cycle of generativity transferred between generations' when fathers actively 

participate in parenting. 

Keywords: Experiences in the Family of Origin, Parenting Participation, Generativity, Father 


